
제 3801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06월 07일)   2026년  07월  20일  월요일

보성군은 지난 14일 한국자유총

연맹 보성군지회(지회장 서근석)

가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

기를 지원하기 위한 ‘이웃사랑 지역

봉사 여름 이불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소

외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

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성군지회는 보

성군노인복지관, 보성군종합사회복

지관, 보성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12개 읍면 독거

노인과 취약계층에 140채의 여름 

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서근석 지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이웃들이 시원하

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

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밀착형 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라고 전했

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무더운 여름

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을 실천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보

성군지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

다.”라며, “군에서도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복지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안

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보성군지

회’는 평소 산하 ‘어머니포순이봉사

단’을 통해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

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청년회 활성화를 통해 젊은 

세대의 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나눔 문화

를 군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

다.          

                                                         /김윤성 기자    

보성군,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취약계층 ‘여름 이불 나눔’
12개 읍면 취약계층 여름 이불 나눔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온정 실천

보성군은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웃사랑 지역봉사 여름 이불 나눔’을 실시했다.                                                                                                                    /보성군청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아의 PV5 

WAV[1]와 함께한 23년 만의 가

족 여행 이야기 영상 ‘The Moving 

Room’을 19일 공개했다. (링크: 

https://youtu.be/dTSfcz4xfW8)

공개된 영상은 호흡 보조 장치와 

함께 생활해온 김온유 씨가 기아 

대표 CSR 사업인 ‘초록여행’의 지

원을 받아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상을 통해 

전동화 PBV[2]가 단순한 이동수

단을 넘어 사용자의 일상을 차량 

안으로 옮긴 생활공간이 될 수 있

음을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

영상 제목 ‘The Moving Room’

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

한 일상과 의료 환경이 PV5 WAV

를 통해 ‘방처럼 익숙한 공간’ 그대

로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아의 첫 전용 PBV인 PV5는 

의료·물류·레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차량 구조와 기능을 유연하

게 구성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PV5 WAV

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교통약자 특화 모델로, 측

면 승·하차 구조와 휠체어 고정 시

스템, 6:4 팁업 시트, V2L 기능 등

을 적용해 모두를 위한 이동 경험

을 제공한다. 영상 ‘The Moving 

Room’은 23년째 병원 생활을 이

어온 김온유 씨가 기아 사회공헌

사업 ‘초록여행’의 지원으로 가족

과 함께 23년 만에 여행을 떠나는 

실화를 담았다.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모빌

리티 기술이 일상을 확장하는 가

치를 전한다. 현대차그룹은 “PBV

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술이 이동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

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

해 기술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

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

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

경 조성에 의미를 뒀다. 

기아의 사회공헌사업인 '초록여

행'은 특수 개조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며 교통약자의 여행 기회를 

넓히고 있다. 

현재 PV5 WAV와 PV5 패신저, 

카니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을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이

동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한 노

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

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그룹, PV5 WAV와 함께한 

‘The Moving Room’ 공개


